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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was to test the effects of 
self-hand massage with aroma oil on daily cigarette 
use, smoking craving, and depress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 smokers who are attempting to quit 
smoking. Method: A convenience sampling of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time series was used. 
Female high school student smokers were assigned 
either to smoking cessation lecture only or to an 
intervention that involved a smoking cessation lecture 
and self -hand massage with aroma oil for 4 weeks. 
Lavender, Peppermint, and Bergamotte essence oils 
were used for massage.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change in daily cigarette use and depression 
between the groups at three different times. 
Conclusion: It is promising that self-hand massage 
with aroma oil can be an effective adjunctive to 
decrease daily cigarette use and depress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 smokers who are attempting to 
quit sm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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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4년 우리나라 여고생 흡연율은 7.5%로 이는 2003년에 

비해 0.7% 증가하였고 1991년 2.4%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이었다. 이는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997년 35.3%를 

정점으로 2003년 22.1%, 2004년 15.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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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흡연은 주로 고교 1, 2학년에 처음 시작되어 대학

생 이후까지 지속되어지며(Kim, 1999), 흡연의 주된 이유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수단, 체중조절, 그리고 자신감의 

부족 때문이었고(Budd & Preston, 2001), 금연 시도율은 

32.7%로 남성흡연자의 60.7%에 비해 상당히 낮았으며(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3) 금연을 시도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실제 금연에 성공하는 확률은 

높지 않다.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니코틴 중

독증상 때문인데 만성적으로 니코틴에 노출되면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의 수가 증가되고 그 결과 니코틴에 대한 내성

이 증가하게 된다. 결국 담배를 피우지 않아 혈액의 니코틴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심한 현기증, 두통, 목마름, 우울, 불안, 

신경관민, 기침, 오심, 손 발 저림과 같은 금단증상을 겪게 

된다(Marks, Stitzel, & Collins, 1985). 특히 여성의 금단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확실한 이유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여성의 폐 크기가 남성보다 작아서 기침, 천식 등의 

금단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3).

또한 여성이 정서적인 고통을 달래는 방법의 하나로 음주 

및 흡연을 주로 하였으며(Kim, M. S., & Kim, A. G., 2001) 

여성 흡연자의 여러 사회심리적인 변수 중에서 우울의 정도

가 흡연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다(Kim, Kim, Kim, & Baik, 

2001). 뿐만 아니라 여성은 금연을 할 동안 남성보다 부정적

인 정서에 더 쉽게 노출되어 우울증의 과거력이 있거나 우울

의 정도가 심할수록 금연에 실패할 확률이 높았다(Hall, 

Munoz, & Reus, 1994). 그러므로 여성 흡연자를 위한 금연중

재시 정서조절까지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Choi(1999)

는 인지행동요법을 적용한 금연프로그램이 흡연 대학생의 흡

연행위를 변화시켜서 니코틴 의존도와 하루 흡연량을 감소시

켰다고 하였으며 흡연량 감소의 이유가 부분적으로 우울, 불

안, 긴장 등과 같은 심리적 변수들의 조절 때문이었다고 하였

다.

흡연 여고생의 금연을 위한 간호중재 적용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며 금연을 용이하게 하는 중재가 요

구되는데 마사지 요법은 우울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

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Townsend, DuChene, 

Morgan, & Browner, 1991),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의 흡연욕구

와 우울을 감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흡연 여대생에게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손마사지를 적용한 

결과 하루 흡연량이 감소하였고, 불안과 금당증상 정도가 감

소하였으며(Lee, Park, & Kwon, 2003), Rose와 Behm(1994)는 

블랙페퍼에서 추출된 증기를 흡연자에게 흡입하게 한 결과 

특정 금단증상과 흡연욕구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면

서 후각을 자극하면 흡연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후각을 자극하는 아로마 오일을 마사지와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상자의 우울 감소에 효과적인 지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검증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연의사가 있는 흡연 여고생에게 아로

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를 적용하여 일일 흡연량, 흡

연욕구, 그리고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후 향후 여고생

을 포함한 일반 흡연자를 위한 금연프로그램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흡연 여고생의 흡연관련 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

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여고생의 일일 흡

연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여고생의 흡연욕

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여고생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 용어의 정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 아로마 오일을 이용

한 자가 손마사지는 30분의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서약을 

한 연구대상자들이 라벤더, 페퍼민트, 베르가못 에센스 오

일을 호호바 오일에 혼합한 3% 정유를 이용하여 자신의 

양손을 하루 중 점심식사 후 1회 4주간 마사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일 흡연량: 일일 흡연량은 질문지를 통하여 측정된 최근 

1주일동안 하루에 피운 평균 담배 개비수를 의미한다. 

흡연욕구: Hernandez-Rief, Field와 Hart(1999)가 개발한 5점 

척도의 craving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우울: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Chon과 Rhee(1992)에 

의해 번역된 20개 문항의 한국어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흡연 여고생중 대조군에게는 30분간 금연교육을 

한 후 금연서약을 하게하고, 실험군에게는 이와 함께 아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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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를 매일 1회씩 실시하게 한 후 

1주에서 4주까지 매주 한 번씩 그리고 8주 후에 다시 일일 

흡연량과 흡연욕구를 측정하였고, 4주, 8주 후에 우울을 측정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실험설계였다

<Figure 1>.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자는 흡연을 하는 실업계 여고생중 2학년을 대상

으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Lee와 Jeon(2001)이 고등학교 2

학년 흡연율이 1, 3학년 흡연율에 비해 더 높다고 하였고, 학

교 수업 일정상 3학년은 취업 및 대학진학 준비 등으로 실험

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자 편의에 의해 실험군과 대조군

에 할당되었다. 우선 실험군을 선정하기 위하여 G시 G 실업

계 여고를 방문하여 보건교사와 학교장에게 본 연구의 필요

성과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에의 동의를 구하였고, 실험의 확

산효과를 막기 위하여 학급 규모, 전체 학급수, 2학년 학생의 

흡연율을 고려하여 인근의 P시의 D실업계 여고의 2학년 흡연 

학생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조건은 고등학

교 2학년이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하였으며, 다른 금연 프

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자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은 중간 탈락률을 고려하여 각각 30명씩을 

선정하였으며 실험의 효과적 진행을 위하여 실험군의 실험처

치 여부를 확인하는 모임을 매일 1회씩 가졌다. 실험 제 1일

의 진행은 연구자와 연구보조원 2명이 하였으며, 2일에서 28

일까지 매일의 실험진행은 연구보조원이 하였고, 연구자는 매

주 1회 참석하여 연구절차의 진행을 점검하였으며 사후조사

와 추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보조원 2명은 모두 대학원 재

학생이었으며, 실험처치 전 2주간의 아로마 마사지에 대한 교

육과 연구개요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연구 시작시에 실험군, 대조군이 각각 30명씩이었으나, 실

험군에서 실험 2주 사이에 4명이 실험처치를 받지 않아 실험

군에서 탈락하였고, 실험처치가 끝난 후 4주째 추후조사에 1

명이 불참하여 총 25명의 자료가 분석되어졌다. 대조군에서는 

실험시작 후 4주 사이에 3명이 흡연일지를 적지 않아 탈락하

였고, 역시 추후조사에 1명이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26명의 자

료가 수집되어졌다<Figure 2>.

3.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

실험처치는 2005년 5월 9일에서 6월 4일까지 전체 4주가 

소요되었으며 처음 1주중 1일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 실기를 포함한 금연교육을 받고 금연서약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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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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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여 총 60분으로 구성되었다. 금연교육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소책자를 가지고 강의식으로 30

분간 진행되었다. 나머지 30분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손마

사지를 실습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이틀째부터 나머지 

기간까지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를 개별적으로 

손에 시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손마사지는 매일 점심시간

에 상담실에 모여 집단으로 시행하였으며 동시에 전날의 흡

연량을 흡연일지에 기록하게 하였다. 실험처치 기간을 4주로 

한 것은 성인 흡연자에게 4주간 손마사지를 시행하게 한 결

과 불안점수가 낮아지고 하루 흡연량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인 결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Hernandez-Rief et al., 1999)에 

근거한 것이다. Hernandez-Rief 등(1999)는 손마사지를 하루중 

흡연 욕구가 강한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 1회씩 3번 시행

하였으나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에서 대상자들이 바쁜 아

침시간과 방과 후 학원수업 등으로 인해 아침과 저녁에 손마

사지를 시행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므로 학교 일과중 쉽게 

모일 수 있고 시행하기 용이한 점심식사 후 1회만 손마사지

를 시행하였다. 마사지를 위해 사용된 오일은 라벤더 엑스트

라, 페퍼민트, 베르가못 정유를 호호바 오일에 혼합한 3% 오

일이었다. 사용된 손마사지 절차는 Snyder, Egan과 

Burns(1995)가 개발한 것으로 손에 아로마 오일을 바른 후 한 

손에 2분 30초씩 5분씩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동작은 네 손가

락을 서로 붙여 손목에서 손가락쪽으로 쓸어 내리기, 큰 원을 

그리며 펴듯 쓰다듬기, 작은 원을 누르듯 쓰다듬기, 피부를 

살짝 집어 올리듯이 문지르기, 가볍게 쓰다듬기 등의 순서로 

손바닥과 손등에 시행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처치 내용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elf-hand massage with aroma oil

Day  Contents Minutes

1
Lecture: Health impacts of smoking  
Pledging not to smoke
Self-hand massage practice

60

2 28
Self-hand massage with aroma oil

  (1 time per a day)
Recording smoking diary 

 5

 5

4. 측정도구

1) 일일 흡연량 

일일 흡연량은 질문지를 통하여 최근 일주일동안 하루에 

피운 평균 담배 개비수를 적게 하여 측정하였다.

2) 흡연욕구

흡연욕구는 Hernandez-Rief 등(1999)이 개발한 5점 척도 

craving scale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이 도구는 흡연요

구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1점 = 담배를 전혀 피우고 싶지 않

다, 2점 = 약간 피우고 싶다, 3점 = 어느 정도 피우고 싶다, 

4점 = 무척 피우고 싶다, 5점 = 극도로 피우고 싶다로 구성

되어 있었다.

3) 우울

Radloff(1977)에 의해 개발되고 Chon과 Rhee(1992)에 의해 

번역된 20개 문항의 한국어판 CES-D로 측정한다. 이 도구는 

우울한 감정(7문항), 긍정적 감정(4문항), 신체화 증상(7문항), 

대인관계(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상자

는 20문항의 질문에 대해 지난 한달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거의 드물게’(0점), ‘때로’(1점), ‘상당히’(2점), ‘대부분’(3

점)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0점에서 60

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

한 16점 이상을 받은 대상자는 우울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Craig & Van Natta, 1978). Chon과 Rhee(1992)가 일

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Cronbach's 는 .89였고, 본 연

구에서 Cronbach's 는 .84였다.

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변수와 흡연관련 특성에 따른 두 집단 간의 동

질성 분석은 2 test와 t-test로 분석하였다.

집단 간의 비교와 시간에 따른 결과변수의 변화는 반복측

정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흡연관련 특성 및 결과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대상자의 종교를 보면 “없는”경우가 실험군 28%, 대조군 

23.1%였고, 실험군, 대조군 각각 불교가 36%, 53.8%로 가장 

많았으므로 두 집단이 동질하였다. 대상자의 흡연관련 특성 

중 흡연기간은 실험군이 평균 1.94년, 대조군이 2.1년이었고, 

금연을 시도한 회수는 실험군은 4.32회, 대조군은 4회였으며, 

니코틴 의존도는 실험군 3.92점, 대조군은 3.77점으로 역시 두 

집단이 동질하였다<Table 2>.

결과변수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결과 일일 흡연량, 흡연 

욕구, 그리고 우울점수는 두 집단이 동질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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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1) 제 1가설 검증

제 1가설 : ‘향기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향기요법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일일 흡연량이 적을 것이다.’

제 1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과, 두 집단간(F=12.9, p<.001)과 집단내 측정 시기간

(F=12.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집단과 측

정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1은 지지되었다<Table 4>.

<Table 4> Difference of the daily cigarette us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Between groups
  Group
  Error

1205.87
4582.36

  1
 49

1205.87
  93.52

12.90 .001

Within-subject
  Time
  Time×group
  Error

2513.76
 314.70
10156.1

  5
  5
245

 502.75
1162.94
 502.75

12.13
 1.52

.000

.18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의 일일 흡연량은 사전 11.32개

비에서 1주 후 1.64개비, 2주 후 1.68개비, 3주 후 1.72개비, 4

주 후에는 1.8개비로 감소하였다가, 8주 후에는 3.56개비로 다

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일일 흡연량은 사전 11.88개비에

서 1주 후 4.46개비, 2주 후 4.88개비로 감소하였다가, 3주 후 

다시 7.73개비, 4주 후에는 8.27개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8주 

후에도 8.27개비로 4주 후와 차이가 없었다<Figure 3>.

2) 제 2가설 검증

제 2가설 : ‘향기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향기요법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흡연욕구가 낮을 것이다.’

제 2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검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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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hange of daily cigarette us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결과, 두 집단간(F=1.12, p=0.275)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집단내 측정 시기간(F=7.88, p<.001)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 또한 집단과 측정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2는 기각되었다

<Table 5>.

<Table 5> Difference of the smoking craving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Between groups
  Group
  Error

  2.56
103.10

  1
 49

2.56
2.10

1.12 .275

Within-subject
  Time
  Time×group
  Error

 34.12
  2.86
212.15

  5
  5
245

6.82
 .57
 .87

7.88
 .66

.000

.65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의 흡연욕구는 사전 1.76점에서 

1주 후 1.52점, 2주 후 0.88점, 3주 후 0.84점, 4주 후에는 0.8

점이었고, 8주 후에도 0.64점이었다. 대조군의 흡연욕구는 사

전 1.69점에서 1주 후 1.54점으로 큰 변화가 없었고, 2주와 3

<Table 2> Homogeneity test of the smoking-related variables

Intervention Group(n=25) Control Group(n=26)
t / X2 p

M±SD M±SD

Smoking years
Cessation attempts
Nicotine dependency(score)

1.94(1.40)
4.32(2.79)
3.92(1.93)

2.10(1.51)
4.00(1.74)
3.77(1.79)

-.39
 .49
 .29

.70 

.32

.84

<Table 3> Homogeneity test of the outcome variables

Intervention Group(n=25) Control Group(n=26)
t p

M(SD) M(SD)

Daily cigarette use
Smoking craving(score)
Depression(score)

11.32 (6.44)
 1.76 ( .83)
23.20 (8.48)

11.88 (4.43)
 1.69 (1.12)
24.38 (7.20)

-.37
 .24 
-.54

0.72
0.81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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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 1점이었다가 4주 후에는 1.19점으로 상승하였으며 8주 

후에는 1.12점이었다<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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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hange of smoking cravings scor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3) 제 3가설 검증

제 3가설 : ‘향기요법을 제공받은 실험군은 향기요법을 제

공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우울점수가 낮을 것이다.’

제 3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으로 검증한 결

과, 두 집단간(F=5.29, p<.05)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집단내 측

정 시기간(F=10.9, p<.001)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에 

집단과 측정 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설 3은 지지되었다<Table 6>.

<Table 6> Difference of depression scor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Source SS df MS F p

Between groups
  Group
  Error

 300.31
2780.01

 1
49

300.31
 56.74

 5.29 .03

Within-subject
  Time
  Time×group
  Error

 406.38
  50.64
1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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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hange of depression score between         

       intervention and control group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 23.2점에서 

4주 후에는 18.1점으로 감소하였다가, 8주 후에는 19.1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 24.4점에서 4

주 후에는 21.9점이었고, 8주 후에는 22.5점이었다<Figure 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 23.2점에서 

4주 후에는 18.1점으로 감소하였다가, 8주 후에는 19.1점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의 우울 점수는 사전 24.4점에서 4

주 후에는 21.9점이었고, 8주 후에는 22.5점이었다<Figure 5>.

논    의

금연을 시도하는 여성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민감

하며, 심한 우울 정도가 금연실패의 요인이 되므로, 여성흡연

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중재를 시행할 때는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Hall et al., 1994).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

지가 금연을 시도하는 여고생의 일일 흡연량과 우울점수 감

소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중재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4주간의 실험처치 직후와 그 뒤 4주째 실험군의 일일 흡

연량과 우울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은 16명

의 성인 흡연자들에게 4주간의 손과 귀마사지를 시행 한 후 

일일 흡연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보고한 연구결과

(Hernandez-Rief et al., 1999)와 유사하였으며, 금연의지가 있

는 흡연 여대생 23명에게 4주간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손마

사지를 시행한 결과 금연교육만 실시한 대조군에 비해 불안

과 우울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연구결과(Lee, 2004)를 지

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

를 시행한 후 두 집단간 흡연욕구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것은 Hernandez-Rief 등(1999)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

였는데, Hernandez-Rief 등(1999)의 연구에서는 흡연 욕구, 흡

연과 관련된 불안이 동시에 감소하였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개선이 있었다. 실험처치 후 두 집단간 흡연욕구의 유

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본 연구에서 실험 대상자들의 사

전 흡연 욕구점수가 5점 만점에 1.76점으로 Hernandez-Rief 

등(1999)의 연구대상자의 4.3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

고, 또한 실험 대상자의 니코틴 의존도 점수가 3.92점으로 강

한 니코틴 의존을 나타내는 7점 이상에 비해 역시 낮은 수준

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흡연욕구 점수가 낮

았던 이유는 대상자들의 평균 흡연기간이 1.94년으로 성인 흡

연자의 평균 흡연기간에 비해 짧았고, 실험전과 후에 흡연욕

구를 측정한 시점이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흡연욕구는 

일중 변동이 있어 아침에 가장 낮고 저녁에 가장 높다고 하

였으며(Teneggi et al., 2002), 국내 연구에서도 흡연 중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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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흡연행태를 조사한 결과 오전 보다 오후에 흡연욕구

가 강했고 흡연량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 Health, 2005). 그러므로 실험처치가 흡연요구

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는 시점은 점심보다는 저녁시간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연구 대상자의 일

일 흡연량과 우울 정도를 감소시키게 된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Kim, 2003; Lee, 

2005; Roh, 2004)에서 향기요법과 마사지가 우울 감소의 효과

가 있음이 이미 검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 흡연자의 우울

정도가 남성 흡연자에 비해 높았으며(Niaura et al., 1995), 여

성 흡연자의 우울 정도가 높을수록 흡연량이 많고 니코틴 의

존도가 높았다고 보고(Kim et al., 2001)되고 있음을 볼 때 우

울과 흡연량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

로 본 연구의 실험처치인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

지가 대상자의 우울을 감소시켰고 아울러 일일 흡연량 감소

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가정은 본 연구에

서는 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손을 마사지하게 하여 

손을 바쁘게 움직이게 하였다. 손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 흡

연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학생의 흡연행위 유형을 조사한 연구(Kim, O. S., & Kim, 

K. H., 2001)에서는 흡연유형중 놀이형은 할 일이 없어 심심

할 때 담배에 손이 가게 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고, 일부 흡

연자는 손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단순한 느낌 

때문에 흡연을 한다(Korean Association of Smoking and 

Health, 2003)고 한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아로마 오일의 특정한 향의 작용이 흡연량과 우울을 

감소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Rose와 Behm(1994)는 48명

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실험 전날 밤부터 금연을 시킨 후 

블랙페퍼, 민트, 물의 증기를 흡입하는 세 집단에 무작위 할

당하였다, 연구결과 블팩페퍼 흡입군에서 부정적인 증상과 신

체적 금단증상이 현저히 낮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ayette와 Parrott(1999)는 연구 대상자가 가장 선호하는 향이

든 혹은 가장 싫어하는 향이든 향기로 후각을 자극한 후에 

흡연충동이 감소하였고 흡연을 꺼려하였으며 동시에 금연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도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로마 오일은 라벤더, 페퍼민트, 

베르가못이었는데 이 오일들은 모두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고 

우울한 기분을 상승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연구 대상자의 우울감소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

험중재 기간이 4주로 짧았고, 실험처치가 금연에 미치는 장기

적 효과(1년 이상)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대

상자는 두 개 실업계 여자고등학교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연

구자가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 여고생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다. 즉, 연구의 외정 타당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향 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자가보

고형식으로 측정된 점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생리적 변

수(예, 폐기능 검사, 일산화탄소 농도, 코티닌 농도 등)의 측

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는 흡연 여고생의 금연에 도움이 되며, 

특히 흡연율이 높은 실업계 여고의 금연프로그램으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손마

사지는 다른 약물요법에 비해 비용 효과면에서 우수하고 개

인이 스스로 적용하기 편리한 점이 기존의 금연중재와 차별

되는 점이었다. 또한 금연상태를 유지하는 기간에도 지속적으

로 사용할 경우 재흡연의 주된 요인이 되는 우울과 같은 부

정적 정서(Brown, Kahler, Zvolensky, Lejuez, & Ramsey, 

2001)를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장기적인 금연을 유지하

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를 금

연을 희망하는 흡연 여고생에게 적용하여 일일 흡연량, 흡연

욕구, 그리고 우울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설

계는 비동등 대조군 전후실험설계이었고, 실험군은 G시 G실

업계 흡연 여고생 25명, 대조군은 P시 D실업계 흡연 여고생 

26명이었으며, 실험처치는 2005년 5월 9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1회 전체 4주 동안 시행되었다. 사용된 손마사지는 

Snyder 등(1995)의 절차를 따랐으며, 마사지에 사용된 오일은 

라벤더, 페퍼민트, 베르가못을 호호바 오일에 혼합한 3% 오일

이었다.

본 연구 결과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 일일 흡연량과 우울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흡연욕구의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그러나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손마사지를 통해 연구 대

상자의 하루 흡연량과 우울을 감소시킨 것은 다른 금연중재에 

비해 더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며 향후 중 고등학교 흡연 학

생을 비롯한 성인 금연프로그램으로 적용시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 중재가 금연에 미치

는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아로마 오일을 이용한 자가 손마사지가 금연에 미치는 효

과를 규명함에 있어 생리적 지표와 도구를 이용하여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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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된 결과변수 점수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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